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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문학회에서는 1997년도부터 매년 전년도의 연구 성과를 분야별로 정

리하고 연구 동향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났

다. 한문학 분야에국한하여그간연구동향을점검한 글들을살피니, 90년

대 후반 이후 연구자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논문 발표지면이 확대되면서

오히려연구논문의수준을우려하는지적이있기도하였다. 그러나한문학

전공의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연구 영역이 확대

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매년발표되는연구논저가비슷한동향을지니는것같지만 ‘오늘’

의 시점에서 살피면 분명 시기마다 ‘연구 동향’이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으며, 일정한 ‘연구동향’이 다년간지속되면서 연구 내용의깊

이를 더해가는 성과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도 한문학 분

야의연구논문을 정리하는 이글 역시한문학 분야의연구성과를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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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연구동향을살피고앞으로의방향성을점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런데 한문학 분야는 그 아래에 한시․한문산문․한문비평․한문소

설․비교문학등의수많은하위연구분야가있을뿐만아니라, 전통시대의

문화현상 역시 한문학 연구의 범위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에는 필자가 전혀 문외한인 연구 분야도 있어 한문학 분야 전체를 통섭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예년의 연구 동향 점검 논문의 경우와 같

이 연구논저의 발표 형식에 따라 개괄을 한 다음,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통

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몇 가지 설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2007년도에는논쟁의와중에 있는논제와관련된단행본과연구논문이다

수발표되었기에그를중점적으로살피고자한다. 이는필자스스로가연구

자로서연구방향을점검하고자하는소박한바람이포함된것이기도하다.

연구논저를정리할때인터넷을통해검색하였는데, ‘국회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및 각 대학의 도서관 사이트와 ‘한국할술정보’, ‘동방미디어’,

‘누리미디어’, ‘학술교육원’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2. 2007년도 한문학 분야 논저

2.1. 단행본

2007년도에도 많은 한문학 관련 단행본이 출판되었는데,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역주서․편역서

자료의 번역․역주서는 매년 꾸준히 출판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국문학

회의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검토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그

러나단순한 번역․역주서가 아니라, 역주자의 시각이 투영된저서가 있어

간과할 수 없으므로 우선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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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관의『농암잡지평석』은金昌協의「農巖雜識外篇」에대한역주

서로서, 번역문/원문/주석의 순서로 글을 배치하였다. 가장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저자 스스로가 밝혔듯이 ‘註解’의 형식을 띠고 있는 ‘주석’이

다. 그래서 146칙의 짧은 글로 이루어진 「농암잡지 외편」에 대한 역주서

가 69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가 되었다. 특히 통상의 역주서

와 달리 저자 자신의 주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주석 부분은 조선후기 한문

학의흐름을꿰뚫는저자의시각을고스란히담고있으며, 2007년도에발표

된 저자의 또다른 저서들과 맥을 같이 한다.

김명호의 『지금 조선의 시를 쓰라』는 燕巖 산문 선집으로, 기왕에 발

표되었던 수많은 연암 산문 선집과의 차별성으로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

현대독자의가독성’을모두고려한 점을들었다. 이에 ‘현대적인 제목․이

해하기 쉬운 주석’으로 연암 산문을 해설하였고, ‘원문과 주석을 포함하여

인명과사항에 대한 해설․연암 박지원의 삶과 문학’을부록으로첨가하였

다. 박희병외의『연암산문정독: 譯註․考異․輯評』은또다른연암산문

선집인데, 연암산문의한 구한구에일일이 역주를붙이고, 기왕의 연구자

들이 수행한 역주 작업과 비교하였으며, 그 작품에 대한 제가의 평을 모은

것이다. 김명호의 역주집이 연암 연구자로서의 애정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박희병 외의 역주집은 연암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확보하기 위

한 점검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박희병․정길수 편역의 『천년

의 우리소설』시리즈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의 한국한문소설을

주제별로선정하여 번역한 것인데,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한국 고전소

설을 흥미롭게 풀어쓴 책이다.

심경호의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가다』은 조선의 명산을유람

하고지은여러문인들의유산록을선발하여번역하고해설을붙인책이다.

저자는이미 2006년도에『한시기행』을발표한바, 이책은그자매편에해

당되는 것으로, 옛 조상들이 행했던 산천 유람의 진정한 의미를 논하고 있

다. 또한각산문에어울리는뛰어난산수화와지도 70여점을선별하여올

컬러로 실음으로써 원문의 감동과 깊이를 더했으며 조선 산수화 자료집으

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 부록으로 선인들이 여행할 때 사용한 교통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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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 비상식량의구비, 선비들이사용했던숙박시설등을소개하고있다.

한시 관련 역주서․편역서 역시 다수 발표되었다. 이 중 윤호진 편역의

『한시로 읽는 세시풍속』시리즈, 김갑기의 『한시로 읽는 우리 문학사』,

이창룡의『(누각과정자에서읊은)남도의시정』은현대독자의흥미를유

발시킬 만한 주제에 따라 한시를 분류하고 번역한 것이다. 반면, 이장우․

정세후의 『퇴계시 풀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퇴계시에 역주를 붙인 다

년간의 연구 결과물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외에도 허난설헌 한시에 대

한 번역서가 있다.

이상의 역주서․편역서를 살펴 보면, 그간 한문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사

항이었던 ‘대중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

력을 읽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산문 분야에서 그러한 성과물을 많이 배출

하였는데, 앞으로 한시 연구자들도 현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한시

본연의미감과연구의전문성을살릴수있는번역․역주작업을수행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기존 논문의 수정․보완

연구자라면 누구나 기왕의 공부 결과물로서의 논문을 정리하고 수정․

보완하고자하는마음을가지고있을것이다. 특히박사학위논문의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학위 취득을 위해 정해진 일정과 형식에 맞춰 논문을 써야

하기때문에, 연구한 결과를충분히논문에 담아 내지 못하기도하고, 반대

로 미숙한 논의를 그대로 싣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학위논

문을 수정․보완한 단행본이 다수 출판되는데, 2007년도에는 김경미(1991

년연세대 박사논문)와성당제(2004년 성균관대박사논문)의 저서만이있어

예년에 비해 그 양이 적은 편이다.

반면, 백원철의『한국학탐구의시각』의경우는연구자가다년간에걸

쳐 발표한 연구 논문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정리하여 출판

한 저작이다. 이러한 논문 모음집 중에 강명관과 정민의 저서가 주목을 끈

다. 강명관의『안쪽과바깥쪽』은 16세기말이래조선의한문학또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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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明代의그것과맺는관련성을집중적으로살핀논문을모은저서이다.

정민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조선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화 변동』은 18세기 학회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던 논문을 정리한 것으로,

18세기지식인의 ‘지식, 자아, 글쓰기, 감각ㆍ취미’ 등을문화사적으로조명

하였다.

또한 공동 연구로 진행된 연구 사업을 정리하는 논문집도 나왔다. 김건

곤 외의 『고려시대의 문인과승려』는 ‘고려시대’라는 시기, 특히 ‘문인과

승려’라는 특수한 주제를 다룬 5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문학연구자의관심을받지못한시기와주제를다루었다는점에서의의

가 있다. 박병련 외의 『잠곡 김육 연구』는 金堉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다루고 있는데, 정치․경제․문학 분야의 연구자가 각기 기술한 논문을 싣

고 있다. 전통시대의 문인이 문학가로서뿐만 아니라 經世家로서도 활동한

예가 많으므로 이러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해당 문인의 여러 면모를 함

께살필수있는것은큰장점이되며앞으로도꾸준히이루어졌으면한다.

진재교 외의 『충돌과 착종의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또다른 학제간 연구

의결과를보여주는데, 중국․일본․러시아의근대전환기의한국관련자료

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인식과

대외인식’, ‘상호인식’, ‘충돌․착종의 동아시아를 넘어서’의 3장으로 이루

어진 이 책은 동아시아 3국과 조선의 근대 지식인의 상호인식이라는 새로

운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3] 민족주의 비판, 탈근대주의 지향

2007년도에가장왕성한저술활동을보인연구자는단연강명관일것이

다. 이미 소개한『농암잡지평석』과 『안쪽과 바깥쪽』 외에도 『공안파

와조선후기한문학』『국문학과민족그리고근대』『책벌레들조선을만

들다』를 한꺼번에 발표한 것이다. 저자는 일관된 문제의식을지니고 관련

자료를 두루 살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저자의 주장을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서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특정한주제를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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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고있다. 그가운데 『공안파와조선후기한문학』『국문학과 민족

그리고근대』는각각조선후기한문학사와근대국문학연구사에관한논

의이다.

『공안파』는 조선후기 한문학에서의 公安派의 수용과 영향에 대한 전

면적인연구이다. 저자는공안파와陽明學을비롯하여秦漢古文派, 唐宋派,

竟陵派 등의 전후 문학사의 흐름까지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고찰

하였는데, 여기에 열거된 문인은 허균으로부터 박지원․이옥에 이른다. 그

결과 18세기의 ‘天機․眞詩’는물론박지원의 ‘冥心․嬰兒’ 등의독창적문

학 사상이 모두 공안파에서 유래하였다고 결론 지었다.

『국문학』은저자의문제의식의발단이어디에서시작하는지보여준다.

그는한국한문학이국문학의범주에들지못하였던시기가있었던점을들

면서, 국문학 연구가 민족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근대를 예비하였다는 정해

진 결론을 향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국문학 분야에서 민족

주의와 '근대'가국문학을어떻게 구성하고 서술을강제했는지를다루고 있

다. 이를 통해 우리 국문학사의 민족과 근대 찾기가 쓸모없을 뿐더러 유해

하기까지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시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된 국문학

사를비판한다. 그리고 20세기이후상상된근대와민족이라는코드를버릴

것을 주장하였다.

강명관은이러한분야에서가장왕성하게활동하고있으며그로인한학

계의영향이지대하다. 이는곧연구동향을주도하거나논쟁을불러일으키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4] 기타 교양서

전문연구자의연구성과를일반대중이접할수있도록풀어쓴교양서는

학문 연구의 또다른 결과물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저서들이 다수

나왔는데, 2007년도에도 그러한 동향이 지속되었다.

임형택의 『우리 고전을 찾아서』와 강명관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

다』가그것이다. 임형택의 저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들어보았음직한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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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열하일기』, 정약용의 『목민심서』, 황현의 『매천야록』등은 물

론이고, 권헌의 『진명집』, 심대윤의 『심대윤전집』, 이복휴의 『한남

집』등이름조차낯선우리의고전을소개하였다. 또한개인뿐아니라가문

의유산에도주목하고있다. 이를통해 잊혀진유산은 재발굴하고, 잘알려

진 고전의 의미는 새롭게 인식하고자 했다.

강명관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는 조선시대 서책의 간행과 유통

에관한저술이다. 일견 ‘서적왕국’이라 불리는조선왕조의 출판 기술과문

화에 대한 예찬이 있을 듯도 하지만, 강명관의 여타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특유의 비판의식이 곳곳에 담겨 있다. 특히 서구보다 200년이나 앞섰다는

금속활자기술의혜택이일반대중에게는전혀베풀어지지않았던당시주

류층의 서적 독점 현상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저자는 李滉과 李珥의

독서경향과 학문적 성과를 그들이 읽은 朱子書로서 설명하면서 조선의 학

계가 性理學의 바다에 함몰된 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淸의 유리창에서 서

적을구입하는데열을올렸던조선의지식인들과 그렇게수입된서적의사

상적불온성을지적하면서강력하게이를규제하려하였던정조의정책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예리한 비판의 시각

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정민과 안대회는 지속적으로 18세기의문학과 문화현상을알기쉽

게 풀어 써서대중적인 인지도가 높다. 정민의 『다산어록청상』은 정약용

의삶의자세전반에관한성찰과관련된 글을 ‘경세․수신․처사․치학․

독서․문예․학문․거가․치산․경제’ 10항목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설명

하였다. 안대회는 전통시대의 일반적인 선비의 상과 특별한 분야에 일가를

이루었던 전문가를 나누어 각각 책으로 엮어 『선비답게 산다는 것』과

『조선의 프로페셔널: 자신이 믿는 한 가지 일에 조건 없이 도전한 사람

들』로 발표하였다. 저자는 고려시대의 이규보부터 19세기 박규수까지 선

비로 살아갔던 인물들의 행적을 인생․취미․글쓰기․공부에 따라 분류하

였고, 여행가․바둑기사․화가․조각가․무용가․책장수․원예가․천민시

인․음악가․과학기술자 등의 조선의 전문가들이 보였던 ‘癖․狂․懶․

痴․傲’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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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위논문

필자가 확인한바 2007년도에는 박사학위논문 22편, 석사학위논문 40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편이 발표되었다. 그 편수가 박사논문은 예년

과 같았으나, 석사논문은 약간 적었다.

박사논문은대부분작가론의형식을띤경우가많았으나그내용은다양

하다. 우선 전통적인 작가론의 형식을 띠는 것으로「서계 박세당 문학의

연구 : 사상적 특징과 문학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최윤정, 이화여대)

「혜환 이용휴의 문학 연구」(박동욱, 성균관대) 가 있다. 전자는 사상가로

서 연구되어 왔던 박세당의 문학을 그의 사상과 연관지어 논의한 것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박세당 문학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

다. 후자는 근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용휴에 대한 또 한편의 논문으

로서, 기왕의 논의와 달리 시와 문을 모두아울렀다는 점에서 의의가있다.

「沆瀣 洪吉周의 세계인식과 문학적 구현 양상 연구」(이홍식, 한양대)는

19세기 京華世族의 중심인물인 홍길주의 세계인식을 ‘中原’으로 파악하고

문학적 지향을 연구하였다.

한시 중심의 논문을 검토하면 詩名이 높은 작가이지만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했던것을보완하는논문이많았다. 「東岳李安訥의한시연구」(구본

현, 서울대)는 이안눌 한시가 이룩한 형식적․내용적 문예미를 고찰하였는

데, 이는한시학습․교육이라는측면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 「紫霞詩

연구」(이현일, 성균관대)는申緯의저작을정리하여定本을확정할토대를

마련하고, 19세기 京華世族의 대표주자로서 신위를 파악하여 그 생활상과

이를 반영한 시세계를 탐구하였다. 「택당 이식의 한시론과 『택풍당비

해』 연구」(김덕수, 한국학중앙연구원)는 漢文四大家로서가 아니라 한시

작가로서의 李植과 『澤風堂批解』를 연구한 논문으로서 조선의 杜詩 학

습과 해석의 일단을 알려준다. 「율곡 이이의 시문학 연구」(박경신, 성신

여대)와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 연구」(최종호, 영남대) 는 문인․정치가

로서가 아니라 시인으로서 이이와 유성룡을 연구한 논문이다. 「다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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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축된내면의식의 변모양상」(김봉남, 고려대)는정약용의시를 생애에따

라 고찰하여 내면의식의 변모과정을 따라갔다.

한문산문 중심의 논문 가운데 산문 작품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가 있다.

「매천 황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김소영, 성균관대)와 「백사 이항복의

산문에 관한 연구」(서한석, 성균관대)는 각각 『매천야록』 외의 황현 산

문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고, 한정된 주제가 아니라 이항복 산문 전반에

걸친 고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洪大容의 燕行錄 硏究」(정훈식,

부산대)는 홍대용의 한글과 한문 연행록을 함께 살폈다.

한편, 한문비평에관한연구논문도여럿이발표되었다. 「조선후기문인

들의前後七子에 대한 대응 양상연구」(이병순, 단국대)는 16세기 이후 조

선에 전후칠자의 복고이론이 소개된 이후 각 시기별로 조선의 문학가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고찰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복고이론에대한 반응에

따라 각 유파가 나뉘고 그 문학적 지향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秦漢派는

法古를, 唐宋派는 辭達을, 小品派는 眞의 문학을 추구하였다고 파악했다.

이와 비슷한 주제의 논문으로 「도곡 이의현 산문비평의 연원에 대한 연

구」(민복기, 부산대)을들수있다. 그간비평사에서자주언급되고인용되

는이의현산문비평의연원을국내와국외로나누어살핀연구이다. 이의현

의문학사상은국내적으로는허균으로부터시작하여김창협의문학론에입

각한 것이며, 국외적으로는 전후칠자와 공안파, 경릉파의 문학이론을 수용

하였다는 내용이다. 「18세기 農巖系 文人의 文學論과 批評에 관한 硏究 -

霅橋 安錫儆을 중심으로」(윤지훈, 성균관대)는 안석경의 문학론과 『霅橋

藝學錄』에서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문화사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기도 하

였다. 「17세기 문인들의 趣의 구현과 서화금석에 대한 관심」(신영주, 성

균관대)은기존에 18세기京華士族의문예취미를자주언급하였는데, 그맹

아가 17세기의 문인들의 趣의 변화에서 태동하였다는 주제를 여러 서화금

석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통해 밝혀내었다. 「조선시대 서화수장 연구」(황

정연, 한국학중앙연구원)는 대표적인 문예취미인 ‘서화수장’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주로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서화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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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에는종친들을 중심으로활발하게진행되었고, 조선후기에 이르면

사대부의참여또한대단하였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두논문은문화사

적으로 왕실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확인시켜주는바, 앞으로 왕실, 왕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외에 「16세기 식영정 시단의 시세계 연구」(권혁명, 고려대)와「조선

시대제주 관련 한시의 연구」(부영근, 영남대)는지역을 주제로 삼은논문

인데, 전자는 호남시단을 다시 하위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

에서, 후자는제주라는특수한지역을소재로한한시를연구하였다는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 「한남 이복휴의 역사의식과 역사산문」(김형섭, 성균관대)은 <海東

樂府>의 저자로서 이복휴의 역사의식을 고찰하고 그 문학적 성과를 살폈

다. 한문학의끝자락에해당하는시기에대한논의도있었는데, 「최송설당

문학연구」(김종순, 한성대)은 구한말 왕실 여인의 문학을 살핀 내용이다.

「근대계몽기잡지의국한문체연구」(임상석, 고려대) 은한문학분야뿐만

아니라국어학과현대문학영역에서모두관심을 가질만한주제를논의하

였다.

이상을 살피면 박사논문의 연구대상이 대부분 18세기 이후여서, 16,7세

기에 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9세기는

한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국문학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시기이다. 이는 국문학 연구의 초기부터 있어 왔던 현상인데, 특히 한문학

분야에서는 18세기 이후의 작가 중에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

기도하고, 논의를 심화시킬필요성이있는 연구 대상이많기도 한 까닭에,

비단학위논문뿐아니라연구논문이 18세기에편중되는현상을보인다. 다

만근년에 17세기를주목하는논문이다수나오고있는데, 18세기를이해하

기 위한 보조적인 연구이던 것이 점차 17세기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

한 본격적인 연구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학위논문에서 그러한 변화를

살필 수가 있었는데, 유성룡, 이안눌, 이식, 이항복, 박세당 등에 대한 연구

가 있었고, 다시 17세기 문인의 취미와 문학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

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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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역시작가론의형식을띤것이대부분인데, 특별히 비교문

학적인관점에서접근한 논문이다수 있었다. 「許穆과荻生徂徠의 尙古主

義 문학사상 비교연구」(이효원, 서울대), 「『포의교집』에 나타나는 근대

성 연구 :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산시로(三四郞)』와 연관하여」(조

승애, 단국대), 「박지원의『열녀함양박씨전』과오경재의『휘주부열부순

부』비교연구」(조호, 한남대)가 그것이다. 이효원의 논문은 擬古主義를 문

예사조가아닌사상․미학․학문의영역으로까지영향을미친전근대동아

시아의 지적 운동으로 파악하였는데, 각기 처지의 특수성으로말미암아 조

선의 許穆은 육경고문의 사상을 중시하는 상고주의의 사상을, 일본의오규

소라이는 육경의 수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古文辭學을 창시하였다고 보았

고, 다시그영향관계까지살폈다. 이논문은 ‘의고주의’의의미를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조승애는 『포의교

집』의초옥의성격을『산시로』의미네코와비교하여서근대적여성성을

강조하였는데, 미네코와 초옥이 처한 일본과 조선의 처지가 다르기에 비교

의 관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듯하다. 조호의 논문 역시 조선의 열녀함

양박씨와 중국의 휘주부열부를 단순비교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한문학 작가 외의 지방 유림을 발굴한 논문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진정국사의 『호산록』에 대한 연구」(박혜승, 성균관대),

「사명당 시에 나타난 삼교회통적 사유」(조만식, 경상대), 「한국 寺刹題

詠詩의 一局面 - 三寶寺刹의 경우」(안제인, 동국대) 등의 불교와 승려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었다.

2.3. 학술지 논문

학계의 연구 동향을 알기 위해서 학술지의 특집․기획주제 논문을 살피

는것이가장요긴한방법일것이다. 2007년도에도학회마다기획주제또는

특집으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에 그 논문을 싣고있는데, 기획주제

도 여러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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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예년의 연구동향을 이어받은 주제로 지역학과 일상을 들 수

있다. 특히한문학회의 <지방화와한문학>에서는기왕의지역학을반성하

학술지 발행기관 기획주제․특집

『고전문학연구』31 고전문학회 고전문학과 공간적 상상력

『국문학연구』16 국문학회 한국고전문학에서의 주체와 타자

『국어국문학』146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과 인문학적 상상력

『남명학연구』24
경상대남명학연

구소
16세기 南冥學派의 程朱學 수용양상

『대동문화연구』59
성균관대대동문

화연구원
근대어의 형성과 한국문학의 언어적 정체성

『대동문화연구』60
성균관대대동문

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원 50년의 학술연구 성과

『대동한문학』26 대동한문학회 한국한문학과 고구려ㆍ발해

『대동한문학』27 대동한문학회 18세기 실학에서의 영재 유득공의 위상

『동방한문학』32 동방한문학회 생육신과 사육신

『동방한문학』33 동방한문학회

[1]중세 라틴어 문화권과 한자 문화권의 이중

언어와 문화

[2]한국한시의 특징과 전개(1)

『동양한문학』24 동양한문학회
[1]한문학과 일상

[2]초기 사람파의 제문제

『민족문학사연구』35 민족문학사학회 18세기 소론계 학통의 다각적 조명

『열상고전연구』26 열상고전연구회 淵民學 어떻게 할 것인가

『영남학』11
경북대영남문화

연구원
深齋 曺兢燮

『온지논총』17 온지학회 옛 문헌에 나타난 제주, 제주문화

『진단학보』104 진단학회 『東國文獻備考』

『한국어문학연구』48
한국어문학연구

학회
조선후기 불교와 문학

『한국어문학연구』49
한국어문학연구

학회
조선후기 한문학의 새로운 경향

『한국한문학연구』39 한국한문학회 지방화와 한문학

『한국한문학연구』40 한국한문학회 西厓先生 逝去 400周年 紀念 學術大會

『한국한시연구』15 한국한시학회 18세기 한국한시사의 구도

『한문학보』17 우리한문학회 生活과 空間에서의 漢文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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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논의가있었다. 즉이종호의「지역한문학연구의회고와전망 -안동지

역을 중심으로」와 정만호의 「地域 漢文學 硏究의 實相과 問題點」이 그

것이다. 이종호는 지역 한문학 연구를 위해 한문강독, 국학이론, 현장실습

을 나누어 진행할 것과 그 결과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만호는미시적연구, 미발굴자료수집, 학제간연구외에도, 기왕의연구

가인력과재원이특정한지역에편중되고있음을지적하면서지역학연구

의중심기관을설립할것을주장하였다. 이들논의는실용성이학문의목적

이될수없지만학문의효용성가운데하나임을주장하는것이다. 또한학

문의 균등한 발전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있으나소외된지역학에대한관심을환기시켰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학계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주제는 문학의 일상성일 것인데,

2007년도에는 일상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한문학회의 <生

活과空間에서의漢文學>에서이지양의「17세기조선의한문학에나타난

음악과 무용 풍속」, 안대회의 「조선후기 士大夫의 집과 삶과 기록」, 신

영주의 「15, 16세기 관료 문인들의 계회 활동과 계회도축」, 김남기의

「여행을 통한 山水와 生活 空間의 認識」, 김철범의 「조선 지식인들의

諸子書 독서와 수용양상」은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의 음악․무용․잔

치․그림․주거공간․여행 등을 살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성의 연구에

대한의의를반성하는논의가있었다. 동양한문학회의 <한문학과일상>에

발표한 백승종의 「한문학과 미시사의 풍요로운 만남」이 그것이다. 백승

종은 한문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한 저작들이 미시사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

였는데, 그 근거로소외된 지식인․여성․왈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내면을

파헤쳤다는 점, 공식기록과 사적 기록을 조직하여 조선시대의일상을 복원

하였다는점등을들어한문학자가역사학자보다 미시사연구에더적합함

을인정하였다. 그러나그는동시에한문학자들의일상연구는진정한일상

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즉 한문학자들이 복원해낸 조선

시대의 인물들은 너무 매력적이고 훌륭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당시의 일상이란 오히려 가혹하고 준엄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는한문학분야의일상연구는사물의중층성파악, 무료한일상에담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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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전략 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시사적인 기획주제로는 대동한문학회의 <한국한문학과 고구려․발해>

가눈에띈다. 이주제는중국의 ‘東北工程’에대한 한문학계의대응으로서

설정되었는데, 이동환의 기조강연을 접하면, 그 대응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있다. 우선고구려와발해의한문학 자료가영성하다는 점, 그나마있는

자료도외교문서나비문과같은형식이어서고대사회에서한문학의공용성

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발해 문학의 中原문화 수용이라는 주제의 근거자료

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동환은 역사학의 범주

에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여 동북아의 전 민족의 역사와 문학을 모두 우

리의것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제안의 근거로 『삼국유사』『단

군본기』『제왕운기』등의역사서를꼽으면서, 조선시대사대부들의모화

주의로인해우리의강역과역사가줄어들었다고하였다. 그제안은실현여

부를 떠나 안정복의 『동사강목』과 같은 실학자의 역사서를 앞으로 재평

가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고 하겠다.

또한 같은 학회의 <18세기 실학에서의영재 유득공의 위상> 은 실학자

柳得恭을 주제로 유득공의 다양한 학문과 문학세계를 다루었다. 박철상의

「조선 金石學史에서 柳得恭의 위상」은 유득공이 書法의 전범이나 완상

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연구의 보조자료로 초보적인 금석문을 연구하여 秋

史 金正喜를 있게 한 토대를 열었다고 하였다. 또 나경수의 「영재 유득공

『경도잡지』의 민속문화론적 가치」, 이경수의 「泠齋 柳得恭 詩의 神韻

風과 考證學的 傾向」, 김윤조의 「『古芸堂筆記』 연구」는 전통문화의

자주성․정통성강조, 淸代시풍의수용, 고증학적학문과저술활동을각각

살폈다. 그런데 이기획주제가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의연장선상으로읽

히기도 하는데, 정진헌의 「영재 유득공의 역사의식」에서 유득공의 『발

해고』가 최초로 남북국시대를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그러하다. 앞

서의이동환의 기조연설을참조하면, 유득공이야말로조선시대의코페르니

쿠스적 발상의 전회를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18세기를주제로한특집이여럿있었다. 한국한시학회의 <18세기

한국한시사의 구도>는 18세기 한시의 미적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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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李秉淵․李用休․李彦瑱․李德懋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웃음, 파격

적 구성, 주제와 조직, 奇詭尖新의 미학을 살펴 보았다. 민족문학사학회의

<18세기 소론계 학통의 다각적 조명>은 동시기 다른 집단과 달리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였던 소론계 학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김동준

의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은 국어학, 장유승의

「李種徽의 自國史 인식과 小中華主義」는 역사학, 이현일의 「李匡呂의

實心實學과 經世學」은 강화학파의 經世學, 윤재환의 「소론계 시문학 경

향의계승과변모: 椒園 李忠翊家의시세계를중심으로」는 강화학파가문

의시문학을고찰하였다. 특히이주제는한문학연구자들이관련자료를바

탕으로국어학․역사학․경제학분야로관심을확대할수있음을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한문학 연구방법으로 인물별 고찰이 있는데, 한국한문학회의

<西厓 柳成龍 서거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경북대 영남문화원의 <深

齋 曺兢燮>, 동방한문학회의 <사육신과 생육신> 등이 있다. 반면에 한국

어문학연구학회의 <조선후기 불교와 문학>은 문학 분야에서 관심이 덜한

불교를 주제로 잡아 고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주제·특집에 실린 논문들을 읽다 보면 과연 주제를

제대로살려냈는가의문이들기도하고, 또는주제의모호성으로인해논문

상호간의연관성을찾기가어려운경우가종종있다. 예를들어국문학회의

<한국고전문학에서의 주체와 타자>라는 주제에 하에 실린 고전소설·고전

시가·구비문학·한문학논문은각각여성영웅의주체화과정, 주체담론을통

한 우리말 시가 이해, 문학 감상에서의 주체의 역할, 작품 내의 주체와 타

자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자유로운 논의에 앞서 기획 주제의

방향성이나 의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보다 통일된 논의가 이

루어져 기획주제를 설정한 본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논문은 그 수도 많고 주제도 다양하여 일정한 분류가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홍길주와 「숙수념」에 대한 논의가 유난히 많

았다. 최식의 ｢홍길주의 실험적 글쓰기｣(�東洋漢文學硏究�25)․｢고증학과

홍길주의 <擬發策>｣(�한문학보�16)․｢홍길주의꿈과 �孰遂念�｣(�고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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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31), 최원경의 ｢�孰遂念�  연구의 한 시각｣(�한국어문학연구�49), 박무

영의｢�孰遂念�의공간설계와문학적사유｣(�동방한문학�33)가있고, 김명

호의｢朴珪壽의 �孰遂念行�에대하여｣(�韓國漢文學硏究�40)도작가와작품

은 다르지만 홍길주의 「숙수념」과의 상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논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공개이던 홍길주의 문집이 근자에 공개되고 번역된 것과

도관련된것이겠으나, 홍길주의문학과사상이요즘에특별히의의가있는

점을 연구자 스스로도 밝혀야 할 것이다.

3. 논쟁의 점검과 제안

3.1. 주체와 타자

앞장의단행본검토부분에서이미살펴보았듯이강명관은 2007년도에 5

권의 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모두 저자의 평소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

다. 그는이미여러차례에걸쳐 ‘근대성, 민족, 내재적발전론’ 등을강하게

비판해 왔었다. 이 때 강명관이 내세운 주제가 바로 ‘주체와 타자’이다. 여

기서 주체란 조선, 내지 우리 민족을 일컫고 타자는 곧 조선이 아닌 외부

특히 明·淸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주체적인

요소들이 결국에는 타자의 것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주장하였

다. 이러한 강명관의 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으나, 부지

런히자료를찾아근거를제시하는그의 열의에대해서는누구나수긍하였

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김우정의 「선조·광해 연간 文風의 변화와 그 의미 : 前後七子 수용 논

의의반성적 고찰을 겸하여」(『한국한문학연구』39)에서 윤근수에서 시작

된 전후칠자의 복고이론 수용의 실상과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즉 윤근수가

복고이론을 소개하여 조선 문단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기하였다는 점

에서 ‘파천황의 공’이 있으나, 실제로 진한고문파라고 불리는 윤근수·최립

등의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 진한고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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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문예사조를 소개하였다고 곧 그 유파를 형성한 것은 아님을 언

급한 것이다.

김대중은 ｢조선후기 한문학 연구와 “중국”이라는 타자｣(�대동문화연구�

60)에서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였다. 이 논문은 문헌학적 접근, 비교

론적 접근, 유파적·영향사적 접근으로 김영진, 노경희 등의 여러 연구자들

의 논의를 비판하였지만, 그 공격의 화살은 강명관에게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그는 강명관이 16·7세기의 문인들은 진한고문파, 18세기의 문인들은

공안파의영향하에있다고 주장한것에대해 “유파확인강박증”이라고 비

판의날의세웠다. 그는근대주의에기초를둔선행연구와정반대로중국의

영향을 일면적이면서도 단선적으로 강조한 점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문

학의 주체성을 탐구하려는 문제의식이나 역사의식의 약화를 지적하였다.

그리고피상적인유사성이전면적인수용을의미하지않으며, 주체의 ‘타자

인식, 창의력, 주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대중은 결론적으로 ①기초조사 없는 비교 연구는 공소하므로 명청 문

학과관련해실증적·문헌학적업적이꾸준히요망되고, ②명청문학에대한

정확한지식을습득해야하며, ③비교를통해거시적문제를해결하려는문

제의식을 지니고, ④명청문학과 조선문학 비교를 위한 동아시아적 시좌를

확보할것, ⑤동아시아적보편성과한국적특수성을밝힐것등을제안하였

다.

김대중의 이 논문은 다소 거칠기는하나 ‘주체와 타자’라는 주제의논문

을 접하면서 느끼던 불편함의 실체를 밝혀주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의

제안 또한 일정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의 비판과 같이 공

소한비교연구가되지않기위해 ‘타자’인명청문학의실재모습을확인하

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데, 그것이 비판을 제기한다고일순간에 이루어

지는것이아니라는점을말하고싶다. 강명관을비롯한연구자들이조선시

대 명청문학의 수용이라는 사실을 문헌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상적 유사성

으로해명하였었고, 그점이비판의요점이 될것이다. 그런데그것을넘어

서기위해서는왕세정을위시한명청문학가들의 실제작품을면밀히읽는

작업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몇몇 소장 연구자 그룹에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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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체와 타자’를 논할 때 작품 자

체를 통한 비교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3.2. 글쓰기, 언어, 번역

2007년도에는 논문 제목으로 ‘글쓰기’를 표방하거나, 논문 내용에 ‘글쓰

기’를 강조한 논문이 다수 있다. 이는 각 대학 학부의 교양과목에 <글쓰

기> 강좌가증가하고, 대학입학시험에서논술의비중을무시못하는세태

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식의 「홍길주의 실험적 글쓰기」(『東洋漢文學硏究』25)는 홍길주가

『장자』의 수법을 원용하여 다양한 글을 썼고, 『大學』과 같은 經傳의

체제마저도 빌어와 글을 쓰고는 ‘경전’이라 명명하는 등 기존의 권위에 과

감하게 도전하는 글쓰기 행태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홍길주는 우리말과

글의 가치를 발견하였고, ‘나의 문장’이 곧 문장의 中原이라는 中原文章中

原論의 논리를 펼치기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홍길주가 기존의 글쓰기 방

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글쓰기를 모색하고 예와 그 논거를 밝혔다는 점에

서 흥미로운 논문이다.

그런데이와같은논문중에는 ‘글쓰기’를표방하였지만실상은 ‘편장구

조’, ‘서술 원리’ 등의 전통적인 문학 용어를 써도 무방한 내용으로 이루어

진 논문이 더 많은 듯하다. 시대가 변하여 새로운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해

야할 필요성 때문에 취해진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이목을 끄는 제목이나

서술로독자를끌어들였다가그가기대하는바에 부응하지못할경우는큰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용어를 가려쓰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자기 생각을 문자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전통시대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漢文이라

는 공동문어와 자국어문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체계(Diaglosia)를 가지고

있었다. 즉 표현할수단이 두가지가있는셈인데, 실상공동문어인 한문이

우위에 있으면서 공식적인 문자행위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자국어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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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체계가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종묵의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i

a)」(『震檀學報』104)는그러한 현상을문학학습서의표기방법을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여성과 아동을 위한 번역서의 표기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선초기에는 한문이 우선이고 한글이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가, 이후점차일반대중의교화를목적으로하는교화서를중심

으로한문원문자체의비중이급격하게 줄어들면서번역문의한글전용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특히 한글이 여성의 공식문자로 인정되면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문자 행위도 한글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왕실 여성은

교양을습득하기위해한글로번역된역사서나여행기를읽고거기에수록

된 수많은 한시를 한글로 된 원문과 번역문으로 읽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사대부가아닌여성과아동의한시․한문의향유방식에대한고찰

이지만, 그 논의된 바로 조선후기의 판소리와 같은 민중 예술에 수많은 한

시문이인용되고있는현상을설명할수도있으며, 이는전통시대의문학과

예술의향유방식과소비형태를알게해준다. 특히국어학분야에서만연

구되었던 諺解書를 연구 자료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 점은 학제간 연구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문과 자국어문의 이중언어체계는 비단 옛시대의 문제만이 아

니라현대를살고있는사람들에게도밀접한문제이다. 비록현대의공식언

어가 한글이기는 하지만, 현대어휘의 80% 이상이 한자어휘이며 여전히 한

문문화의 전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문․한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언어체계의 고민을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느

끼는 바이다. 즉 한문 원문을 어떻게 현대어로 번역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동준의 「번역학 관점에서의 한국한문문학작품

번역재론 - 한시의번역을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46)는시사하는바

가 크다.

김동준은이외에도「소론계학자들의자국어문연구활동과양상」(『민

족문학사연구』35)를 발표하여 국어학 분야로 관심을 확대한 바 있었는데,



20 국문학연구 제18호

한문학 전공자로서 ‘번역학’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는 우선 현대

연구자들의 한문문학 작품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검토하였다. 한국

한문문헌의특수성을강조하고한시원문의장르적특성을 살릴수있는번

역을옹호하는부류가있고, 이와반대로해석학적관점에서고문헌의현재

적 해석을 강조한 중문학 연구자들의 주장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전통의 미화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되지만, 한국한문

작품의 번역은 외국문학작품의 번역과 구별되는 가치를 지니므로, 해석적

관점에충실한번역부터원전의정밀한이해를제공하는번역모두필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번역 방식으로 직역/의역의 문제도 검토하고, 한국한시

번역의실제모델로, 직역의경우, 음보율을적용한경우, 의역의경우로나

누어제시하였다. 아울러독자층의분화와능동성을염두에두어다양한번

역을 제시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와 제안이 번역 현장과 상호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상 한문학 연구자에게 있어 번역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기본’이기에 소홀히 한 면이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따라서 김동준의 번역 문제에 대한 반성과 검토는 신선한 충

격이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한문 번역에도 진화가이루어지고 후속세대

를 양성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3. 연구영역의 확대

한문학연구자로서연구과정에서접한한문기록중에다른학문분야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한다. 그런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

자가 주변에 있으면 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호기심이 그냥 묻혀버리고 만다.

그런데 200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살피면 특이한 주제가 몇 눈에 띈다.

김미혜·정혜경의 ｢조선후기 漢詩에 나타난 음식문화 특성 : 紀俗詩를 중심

으로｣(�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22권 5호)와 조창규의 ｢衣服의 文化的 意味

와 儒家 服飾의 意味原形｣(�東洋漢文學硏究�24)이 그것이다. 또한 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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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선후기 한시 속의 일상의 양태와 의미 -김려의 한시를 대상으로-｣(�

한국한시연구�15)에수록된김려의한시에도음식과관련된내용이많았다.

즉 한시나 한문산문의 기록을 통해서 음식과 의복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음식이나 의복 등은 조선후기의 일상성을 복원하는중요한 열쇠

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을 불러일으킨 소

재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계 학문과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김태환의｢孤雲의｢鄕樂雜詠｣  第2首 <月顚>의吟詠對象과그性

格 ｣(�대동문화연구�60)은 한시의 해석을 문화사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성과를 보여준다. 즉 <월전>에서 읊은 내용을 연희사적으로 접근하여서

그 내용과 연희 방법, 연희 도구 등을 밝혀낸 것이다. 이는 한문학 분야의

연구성과이면서 연희사 분야의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간학제간연구는문학, 역사, 철학등전통적인인문학범주에속하는

학문끼리의 소통 외에도 음악·미술 등의 예술 분야, 지리·군사·의학 등의

분야에서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순히자료의 주고

받기, 또는 관련 논문을 인용하는 식이 아니라 공통된 관심사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4. 맺으며

이상 2007년도 연구 논저를 개괄하고연구 동향을살펴 보았다. 한 해에

관련 논문이 500여편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모든 논문을 살펴보지 못한 채,

필자의관심사를중심으로연구동향을점검한것이사실이다. 또한필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여 중요한 논문을 누락시킨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나름대로 연구동향을 정리한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일상의 다양한 양상 구명과 일상성을

비롯한 미시사에 대한 반성, 둘째 ‘주체와 타자’의 논의의 정리와 이에 대

한비판, 셋째글쓰기와언어와번역에 대한 반성, 넷째한문학의연구영역

의 확대와 학제간 연구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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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체와 타자’ 관련 논쟁에서 지적되었던바, 선학의 기존연구를 비

판하되그성과마저무시해서는안될것이다. 즉선학들이문제의식을가지

고 접근하여 구축한 거시적인 구도에 비판을 가할 때마저도 그 성과를 인

정해야한다는것이다. 이는일상이라는연구영역에서도마찬가지로, 미시

적인문학연구도 항상 거시적인 안목을 갖추었을 때보다의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들의 쉼없는 자기점검이 요구되

는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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